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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, 한반도와 일본의 근대 이전의 국제관계 문제를 토론할 때, “동아시아”라는 개념은 

광범위하게 사용된다.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‘조공체제’로 이 시기 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이해해 

왔다. 먼저, 본문에서는 17 세기에서 19세기까지 한중관계의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하고, 아울러 

당시 청조와 조선의 관계가 청조와 일본의 관계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. 

마찬가지로, 이른 바 조공체제도 당시 ‘동아시아’의 비교적 평화로운 질서를 완벽하게 

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다.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러한 관련 개념과 방법에 관한 문제들에 

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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